
LG생명과학이 포기하면 누가?
미국 현지법인 LGBMI 철수 … 투입자금 비해 성과물 불만족

LG생명과학(대표 양흥준)이 미국 현지 연구전문기업인 LGBMI를 철수시켰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LG생명과학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국내 대표적 바이오

제약기업이 첨단기술 현장인 미국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LG생명과학은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LGBMI(대표 정현호)를 철수시키기로 하고 현지 파견 연구인

력들을 대덕 연구소로 복귀시켰다.

LGBMI에는 현재 1-2명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본사 인력이 오가며 폐쇄 문제를 마무리짓고 있다.

1997년 설립된 LGBMI는 그동안 암 유전자 발굴(기능유전체학)과 항암제 후보물질 탐색연구 등을 수행했으

며, 제휴기업인 미국 진로직(Gene Logic)과 공동연구를 하는 등 LG생명과학의 항암제 개발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

특히, 현지 인력 12명을 포함해 20여명이 화합물 고속탐색시스템(HTS)과 생물정보학시스템 등을 갖추고

2002년 500만달러를 사용하는 등 의욕적인 연구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연구개발비와 임차비, 임금 등 투입자금은 상당한 데 비해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 LG생

명과학 안팎의 시각이며, 이러한 배경에서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회사 전체적으로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과가 불확실한 분야에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는 판

단인 것이다.

사실 LG생명과학은 2002년 8월 LGCI에서 분할돼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했지만 대규모 연구개발비 투자에 따

른 적자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연구비, 임차비, 인건비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성과가 변변치 않아 철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며, 업계에서도 국내 회사들의 미국 진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철수한 것은 여러모로 아쉽다

는 분위기이다.

LG생명과학은 비용 절감도 커다란 이유이긴 하나 LGBMI가 나름대로 주어진 임무를 다 끝냈기 때문에 철

수를 결정한 것이라며 회사 전체 연구개발비는 축소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의약, 농약, 동물의약 분야에서 모두 300여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LG생명과학은 2002년 590억원대

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으며, 2002년 8월 분할 이후 12월 말까지 5개월 동안 580억원 매출에 53억원의 당기순

손실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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